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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 충북도민의 건강수준은 열악하고, 의료환경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의료자원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등 지역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함

    - ‘치료가능 사망자수’ 전국 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전국 1위

    - 충북도민의 기대수명 전국 최하위(82.6세), 건강수명 전국 하위권(65.6세)

    - ’인구 천명당 의사수’ 전국 14위, ’의료기관수’ 전국 13위 등

  ❍ 이런 열악한 의료환경은 의사수의 현저한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도내 주요병원의 의사수는 정원대비 182명이나 모자른 상황임

  ❍ 충북의 의대정원은 89명(충북대49명, 건국대40명)으로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의 45% 수준이며,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267명), 전북

(235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충북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충북지역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197명)와 국립 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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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살더라도 의료서비스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충북도민은 차별적 의료

서비스로 인해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강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 도민들은 치료가능 사망자수 전국 1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 전국 1위 등 치료를 통해 생존할 수 있는 환자가 타 지역에 비해 

최대 1.5배 이상이나 사망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충북도민의 건강수준은 기대수명 82.6세, 건강수명 65.6세로 

전국 최하위권에 달하는 너무나 심각한 지경입니다.

  반면에, 충북의 의료서비스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구 천명당 

의사수 전국 14위, 의료기관수 전국 13위 등으로 의료자원이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통계치는 충북 의료환경 수준의 민낯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충북도민은 충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보호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타 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 주체인 의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도내 주요 병원은 의사 수가 정원대비 182명이나 모자랍니다.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은 정원 422명 대비 59명(14%), 건국대

병원도 정원 118명 대비 64명(54%)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소재 의대 출신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14.2%)보다 지방의대 출신 의사의 지방근무 비율(44.2%)이 3배나 높고, 

전공의 수련지역이 수도권의 지방근무 비율(16.6%)보다 지방일 경우 지방

근무 비율(65.6%)이 무려 4.2배나 높다고 합니다.



  현재 의대정원은 비수도권 광역도의 평균이 197명인데, 충북의 경우 

89명(충북대49명, 건국대40명)으로 45%에 불과합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 267명, 전북 235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개 전공의 수련생은 정원의 300∼350% 정도이나, 충주 건국대의 

경우 32%(정원 40명 대비 13명)로 형식적인 수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북은 타지역에 비해 의대정원이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국립 치과대학도 없어 양질의 치과 분야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최근엔, 도내 대학병원이 2개소 임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야간 

응급진료 의사가 없어 산모가 수도권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하는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북도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충북지역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매우 시급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164만 충북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의료자원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유출방지와 외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충북지역의 의대정원을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으로 확대하라.

하나, 충북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립 치과대학을 즉각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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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